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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실천 

작성일 : 2010년 10월 22일 (금) 저녁 10시 30분

작성자 : 한현일 (부산 주믿음교회 중고등부)

[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가 부족하여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못 받는 것 같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도하고 차원을 높이려 해봐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머리에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차서 

머리가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귀가 뚫려 있어 귀를 

막을 수 없어 주님의 그 말씀만 듣고, 눈이 뚫려 있어 

눈을 막을 수 없어 주님만 보겠나이다. 진정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주님, 제가 저의 

모든 걸 비웠다고 하나 비우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 머리에는 쓸데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버리게 해 주세요 모두 싹 비우게 해 

주세요”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마음이 편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그 주에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다. 

주일·수요말씀은 나 예수의 방향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모든 방향들이 담겨 있다.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치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니

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비춰보아라

네가 행한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할 때에

도 

말씀으로 확인하여야 하느니라.

말씀 실천하는 것은 곧 사랑실천이다.

말씀에 맞게 행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가장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이같이 나는 너희에게 가장 쉬운 것만 준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음을 알아라.

말씀이 너희 삶의 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너희 삶의 지도가 되고 내비게이션인 것이다.

주머니 속에 이미 생명길 지도가 있는데 

어찌 네 자신만 믿으며 사망 길로 가려하느냐.

(“주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이치에 

맞으며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또 내 말이 이치에 맞고 가슴에 꽂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 네 자신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

다.

네 육은 몰라도 네 영은 깨닫고 알기 때문이다. 

선생을 보아라.

너희 선생은 쉽지만 깊은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와 같이 몰려온 것이다.

또한 말을 할 때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한다.

시작이 말씀이면 끝도 말씀이다.

시작이 사랑이면 끝도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야 듣는 자도 이해가 잘되고 핵심을 알 수 있게 된

다.

또 전하는 자도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핵심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육의 차원으로 보아서는 절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으로 받은 말씀이니 영으로 이해해야한다.

말씀은 듣는 자의 마음과 듣는 자세에 따라 

각자 그 분량만큼 깨달아 가져간다.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노력이다. 노력 밖에 없다.

심정을 맞추려는 노력, 더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노

력. 

말씀 듣는 1분 1초가 사탄과의 사투다.

사탄은 네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니

듣는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해야 한다.

마음 문제다.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말씀을 그저 매주 나오는 말씀으로 보는 자는 

내 사랑도 구원도 그저 그러한 수준으로 맞는다.

말씀을 금으로 보고 

다이아몬드, 영원한 영생으로 보는 자들은 

내 사랑도 구원도 그와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영원한 영생 길을 맞는 것이다.

각자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행위는 거짓이 없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그 행위에 따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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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부흥강사님에게 ‘네 말을 믿지 않는다. 

네가 행해놓은 것만 믿는다.’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쉽고 합당한 말이다.

실천이라는 것이 그리 무섭다. 알겠느냐?

실천을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 

공의롭지만 가장 무서운 심판이니라. 알겠느냐?

깨닫고 알아야한다. 내가 말해도 깨닫는 것은 너희다.

주는 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듣는 너희가 준비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실천하여 나를 맞을 준비를 하여라.

“나는 말보다 실천이다.” 말한 너희 선생을 보아라.

나는 말보다 실천을 본다. 

말로 시작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으로 시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실천으로 시작하여 실천으로 끝맺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다 맺어놓고 

내게 줄 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의 귀함을 말했으니

네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렸음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자 되어라.

사랑한다.

전능자 주 예수니라.


